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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장시간 대기, 운전면허 갱신 서두르세요’
12월엔 줄선다! 운전면허 갱신, 지금이 적기!
- 운전면허 갱신 10월까지 65% 완료, 아직 168만 명 남아..대기 없는 온라인 갱신 권장
-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10년 이내 올해 제일 많아, 12월 방문자만 70만 명 넘을 듯 

온라인 적성검사가 가능한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누리집 <사진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올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가 전체의 34%인 168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에는 34만 명이, 12월에는 60만 명이 적성검사·갱신을 완료해 한 달 
새 77% 증가했다. 또 평균 대기인원이 2천 명, 대기시간은 4시간 이상이었다. 
올해는 갱신 대상자가 최근 10년 이래 최다인 487만 명으로, 이 중 약 70만 
명이 12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면허를 제때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적성검사를 1년 
이상 지연할 경우 면허가 취소돼 학과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 
또한 만료된 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어 은행과 공공기관 이용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 같은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공단은 하루라도 빨리 운전면허를 갱신할 것을 
권장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누리집을 이용하면 대기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경찰서 또는 시험장을 수령지로 
지정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단, 1종 대형·특수면허 소지자나 75세 이
상 고령운전자는 반드시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

공단은 연말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와 우편 통지를 
확대하고, 박람회·공공기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찾아가는 갱신 서
비스’를 운영하는 등 갱신을 적극 권장 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아직 168만 명의 대상자가 남아 있어 연말에
는 70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보여, 고객창구 인력 탄력운영과 대기현황 
확인 서비스 제공 등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며, “공단은 대기시간 10분 
이내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서비스를 단 하루라
도 빨리 실시할 수 있기를 국민들께 적극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2024년 12월 30일, 31일 운전면허시험장 대기현황 <사진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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